
독도의 생태계

 독도라는 작은 섬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독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동물

포유류
 현재 독도에 자생하는 야생 포유류는 없고 독도경비대에서 기르는 삽살개가 있을 뿐이다. 예
전에는 독도 주변 암초에 해양 포유류인 강치가 다수 서식하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가죽과 기
름을 얻기 위한 일본 어업회사의 과다한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1973년에 경비대가 본토에서 가져다가 토끼 10마리를 방사한 적이 있었는데 한때 그 수가 많
아져 식생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현재는 이들 모두 제거되었다.

조류류
독도는 ‘새들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새들이 정착하거나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
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이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통해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126종이다.

⒈텃새
 1년 내내 독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류들이며 이 중엔 괭이갈매기,바다제비,슴새 등이 있다.

•괭이갈매기
 독도에 살고 있는 조류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이고, 약 7,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보통 갈매기와 비슷하나, 꽁지에 검은 빛 띠가 있으며, 부리는 황록색이다. 
몸빛은 희고, 등과 날개는 어두운 청회색이며, 울음소리가 괭이와 비슷하다하여 괭이갈매기라 
이름이 붙여졌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도서에서 흔히 서식하는 갈매기류의 대표적인 텃
새이다. 도서의 암초와 초지, 관목의 소생지에 집단으로 번식한다.

•바다제비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크기는 참새만 하고, 날개는 가늘고 길며, 끝이 삐죽하여 제비와 비슷하다. 
날개 길이는 15Cm 정도이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으며, 부리는 갈퀴 모양으로 끝이 꼬
부라졌다. 몸빛은 흑갈색이고, 뒤꼬리 깃에 흰 빛의 띠가 있다.
바위틈이나 슴새가 파 놓은 낡은 땅굴을 파서 둥우리를 마련한다.

•슴새
 날개의 길이는 33센티미터 가량이며, 몸과 머리는 흰빛에 갈색무늬가 있고 등과 꼬리는 갈색
이다. 깃의 가장자리는 잿빛이며, 몸의 아래쪽은 새하얗다.
100여 년 전에는 울릉도 나리 분지에 저녁이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으나, 사람들



의 남획으로 크게 줄었다.
정어리, 날치, 낙지 및 해조류 등을 즐겨먹는다. 

⒉천연기념물로 지정 된 야생 조류
 독도에는 우리나라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조류들도 발견되었다.
그중에는 매, 말똥가리, 흑비둘기 등이 있다.

⒊철새와 나그네새
 독도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 가는 구원섬으로 깝작도요, 황로, 왜가리, 슴새 등
의 여름철새, 민물도요, 재갈매기, 말똥가리 등의 겨울철새, 꺅도요, 노랑발도요, 청다리도요 
등의 나그네새 등 다양한 철새들의 기착지 및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곤충
독도에서 확인된 곤충은 과거부터 2013년까지 총 134종으로 밝혀져 있다. 생물지리학적으로 
볼 때, 독도의 곤충상은 매우 특이한데 이는 화산섬인 독도의 식물상의 분포가 제한적이기 때
문이다. 또 비래곤충(외부로부터 태풍 또는 기류를 타고 이동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곤충)이 있
다 하더라도 열악한 서식환경 때문에 독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도는 많은 곤충들의 생물 지리적 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도장님노린재
 독도에서 발견된 독도장님노린재는 다른 나라에는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미기록 종으로 독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또한 이 곤충은 독도가 세계 분포상 북방 한계
선임을 밝혀내게 하였다.

•초록다홍알락매미충
 러시아 연해주부터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널리 분포된 종이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것은 독도가 이 곤충 종의 세계 분포상 동방 한계선임을 의미한다.

•섬땅방아벌레
 독도가 세계 분포상 서방 한계선이다.

식물
 독도는 토양의 깊이가 얕아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힘든 생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생명의 강인함을 볼 수 있는 섬으로 척박한 생태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줄기차게 자라고 활동하는 섬이다. 독도는 한반도와는 달리 천이가 일
어나지 않는 독특한 초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독도의 지형이 경사가 급하고, 토양층이 얕고,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환경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서 
강한 바닷바람에 잘 적응하며, 잎이 두텁고 잔털이 많아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독도에 사는 식물은 2009년 기준으로 60종 내외로 발견됐다. 



⒈독도에서 자라는 나무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들은 대부분 초본이지만 사철나무, 왕호장근, 섬괴불나무, 동백나무, 보
리밥나무 등 5분류군의 목본 식물도 서식하고 있다.

•사철나무
 독도 사철나무는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으로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으며(2012. 10. 5)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빈약한 토양과 강한 해풍으
로 생육환경이 척박한 독도에서도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 수종이다. 내건성, 내염성, 내풍성이 
강하여 독도에 정착하기 유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도와 서도에서 모두 생육하고 있지만 
분포영역이 좁고 개체수도 많지 않은 편이다.

⒉울릉도와 독도에 살고 있는 특별한 식물들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식물은 ‘섬’자를 붙여 다른 식물과 구분을 하였다. 울릉
도와 독도, 그리고 한반도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들로 왕호장근, 초종용, 섬기린초,
섬초롱꽃 등이 있다. 

•왕호장근
 울릉도에서는 ‘요안대(요한ㄷ)’라 부르며, 예전에 뗏목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년초로 키는 
2~3m이고, 땅속줄기는 굵고 널리 퍼진다. 한방에서 뿌리를 완화, 이뇨, 통경제로 사용하며, 
울릉도, 일본, 사할린에 분포한다.

•섬기린초
 섬기린초는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중한 식물이다. 주산지가 울릉도이므로 섬기
린초라 불려진다. 독도와 울릉도에서만 살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 섬기린초가 피부 미백
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⒊독도의 계절을 대표하는 식물
 독도는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 많다. 또한 계절마다 각 계절을 대표
하는 꽃들이 만개한다.

-봄
 봄에는 갯장대, 갓, 섬괴불나무, 갯괴불주머니 등 많은 식물들이 피어난다.

•갯장대
 독도의 봄 중 가장 먼저 만개하며, 한반도와 울릉도 해안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꽃이다.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바위틈에서 자란다.

-여름
 여름에는 땅채송화, 갯제비쑥 등이 피어난다.



•땅채송화
 초여름 5~6월에 토양이 적은 바위 윗부분까지 노란꽃으로 뒤덮여 섬 전체를 노란색으로 물
들인다. 바닷가, 햇볕이 잘 들고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사면 또는 바위 위에 약간의 토양이 있
는 곳에서 자란다.

•갯제비쑥
 늦여름 7~9월에 바위틈까지 뿌리를 내려 노란 꽃을 피워낸다. 뿌리잎, 줄기 아랫 잎, 줄기에
서 나온 가지에 달린 잎의 모양에 차이가 많다. 뿌리 잎은 구절초잎과 같은 모양으로 갈래의 
폭이 넓은 편이나, 줄기 끝으로 갈수록 가는잎구절초잎처럼 좁아진다.

-가을
 독도의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는 해국으로 독도의 대부분이 해국으로 장식된다.

•해국
 동도와 서도의 도처에 연보라색 꽃을 피운다. 주로 바닷가 바위틈에서 자라난다. 대부분 작
은 규모로 조밀하게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피며,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핀다.

미생물
 2005년 미생물 과학자들이 독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세계 최초의 신종 세균들을 발견한 뒤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생물 과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4개의 세균에 ‘독도니아동해엔시스’, 
‘휴미코커스 플라비더스’라는 신속학명을 붙였고, 국제 미생물 학회에 보고하여 공인을 받았
다. 특히 동해 독도 균주(동해아나 독도넨시스)는 우주여행을 가는 세균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누렸다. 동해아나 독도넨시스는 2008년 한국인 최초로 우주여행을 한 이소연씨가 우주 실험을 
위해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가져갔던 6가지 생물 중 하나이다.
 독도의 미생물 연구는 새로 개척된 유망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독도에서 발견된 신규 
미생물은 항셍제, 효소, 무공해 농약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분
석 작업을 하는 중이다.

독도의 바닷 속 생태계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북위30~40도 부근에서 만나는 지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한 해역이다. 
섬이 많은 황해와 다르게 섬이 드문 동해에는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국림수산과학원에서 동
도와 서도 주변연안 및 수중생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양·자포동물 22종, 고둥류 30종, 극
피동물 23종, 갑각류 22종, 갈조식물류 17종과 어류 17종 등 총 16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독도 주변의 어장에서 가장 풍부한 어류로는 오징어,문어,방어,개복치,도다리,붕장어,,돌돔,범
돔,도루묵,산갈치,임연수어,볼락,우럭볼락,조피볼락,가자미류 등의 난류성 어류와 청어,명태,대
구,말쥐치 등의 한류성 어류가 있다.독도 주변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갑각류 중에서 도화새
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를 통틀어 '독도새우'라고 부르고 있다.



 독도 주변 바다에서 풍부한 무척추동물로는 전복,소라 홍합,밤고동 등이 있다. 타오르는 불꽃 
같은 빨간 부채뿔산호를 비롯하여, 각종 산호초류와 말미잘류 등이 자라고 있다. 독도 주변 
바다는 중요한 수산 자원의 보고이자 어류의 서식처로서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다.


